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코오롱, 신규사업․파업이 화근!
과천 본사건물도 매각 추진 … 장기불황에 패션․의류 부담 가중

코오롱그룹(회장 이웅열)이 경기도 과천 본사 빌딩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.

화섬업계에 따르면,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코오롱그룹이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본사 빌딩을 팔기로 하

고 그룹 부동산 임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오경물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. 

코오롱의 핵심 관계자는 “장기불황과 소비침체로 주력 사업인 패션․의류 부문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지나치

게 많은 자금을 신규사업 부문에 쏟아부은 것이 화근이었으며, 노조의 계속된 파업도 그룹 경영을 압박했다”

고 주장했다. 

현재 코오롱그룹이 매각 추진중인 건물은 2동 중 하나인 별관건물로 지상 10층, 지하 2층이며 시가가 600억

-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.

매수자가 나타나면 본관 건물도 같이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코오롱은 건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해당건물을 그대로 쓰는 것을 매각조건의 하나로 내걸었는데, 건물 

매각 추진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이 주도하고 있으며 코오롱유화, 코오롱건설, FnC코오롱 

등 소액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도 매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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